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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의 날 맞아, 인천 전역서 소등 행사 동참
- 22일 저녁 10시, 10분간 「제54회 지구의 날」소등 행사 -

- 인천대교 등 15개 랜드마크시설, 공공기관 및 자발적 시민 참여 -

인천광역시가 「제54회 지구의 날」을 맞아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

10분간 인천대교 등 15개 랜드마크를 포함해 인천시 전역 소등행사를 

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기후변화주간(4.22~4.28.)을 

정해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추진해 왔으며, 올해 소등행사를 위해 인

천대표 등 랜드마크 관리사업장은 실외 조형물의 조명을, 인천시청 

등 공공기관 160개소는 실내 조명 및 실외 경관 조명을, 공동주택에 

거주하는 시민들은 자발적 소등을 각각 10분간 실천했다.

인천의 대표 랜드마크 시설은 인천대교, 포스코타워송도, 동북아타워, 

수봉공원 송전탑 등을 포함한 15개소이며, 안전시설물을 제외한 경관, 

생활조명 위주의 소등행사를 실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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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인천 소등행사 랜드마크시설(15개소) >

- 인천대교, 씨사이드파크, 수봉공원 송전탑, 송도G타워, 포스코타워-송도

(구 동북아트레이드타위), 송도센트럴파크, 포스코 E&C송도사옥, 누리공

원 초승달, 인천애뜰,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루전망대, 경인아라뱃길 아라

폭포1, 아라폭포2, 경인아라뱃길 황어동상, 수향원, 청라호수공원

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은 “2045 탄소중립도시 비전 실행을 위해서

는 우리 모두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매우 중요하다”며 “300만 인

천시민들께서도 잠시나마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불편함을 감수하고

소등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셨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‘지구를 구하는 인천기후시민’을 주제로 4월 20일 

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종교계, 협의회 및 교

육기관 등 21개 기후시민 공동체가 함께한 가운데 2호 기후위기시계

를 제막식을 진행했고,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을 

제고하고 탄소중립 기후행동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.

<붙임>  1. 소등행사 홍보포스터

        2. 2023년 참고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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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1

<붙임> 지구의 날(소등행사) 행사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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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2

【참고사진】(소등행사 후 20:00 배포예정)

인천대교 소등전((주)인천대교) 인천대교 소등후((주)인천대교)

수봉공원 송전탑 소등전 수봉공원 송전탑 소등후

자유공원 원경 소등전 자유공원 원경 소등후


